
 

ALT Space Loop / 20 Wausan-ro 29 Na-gil Mapo-gu Seoul, Korea / www.altspaceloop.com / 82 2 3141 1377 

Press Release 

 

 

이영주 개인전- 샹그릴라 

Young Joo Lee Solo Exhibition-Shangri-La 

 

2018 대안공간 루프 작가 공모 선정전시 

작가와의 대화: 8월 8일(토) PM 4:00 / 대안공간 루프 
 

 

-대담: 이영주(작가), 양효실(비평) 

-진행: 이선미(대안공간 루프 큐레이터) 

-문의: 02-3141-1377 / gallery.loop.seoul@gmail.com 

 

 

 
<스시우먼의 노래, 뮤직비디오, 4분46초, 2016> 

 

 

전시개요 

전시제목: 샹그릴라 Shangri-La 

전시기간: 2018년 7월 31일(화) – 8월 26일(일) / 휴관일 없음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 입장료 없음 

참여작가: 이영주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후원: 서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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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경, 이영주 개인전-샹그릴라, 대안공간 루프, 2018> 

 

 

 

2018년 대안공간 루프 작가 공모에서 높은 경쟁률 속에  

최종 선정된 이영주의 국내 첫 개인전 

서양의 시선에서 바라본 가상의 파라다이스 샹그릴라를  

아시아 여성의 시선으로 재해석  

젊은 여성 예술가가 제 몸을 사용하여 그려낸, 21세기 《샹그릴라》 

 

 

 

“이영주는 대담한, 아름다운, 진지한, 진짜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에 자기희화화, 혹은 자기 이미지화에 

열중한다. 그녀는 여전히 대상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발명한’ 이미지를 입어버림으로써 어떤 시선에 의

한 포획도 불가능하게 한다. 시선의 주체인 남성의 자리를 붕괴시키는 이런 전략, 즉 자기희화화는 자

기애 혹은 자긍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복적이다. 싸구려 이미지를 이기는 것은 진정한 이미

지가 아니라 더 싸구려인 이미지이다.”  

- 양효실의 글 <당신들의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나를... : 이영주 개인전 서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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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나를 ... 

            

양효실  

 

 

한국, 독일을 거쳐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젊은 작가 이영주의 국내 첫 번째 개인전은 우선 수채화, 

두루마리 목탄화, ‘조각’,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구사하는 그녀의 실험적인 

호기심이나 열정을 드러낸다. 그녀가 다룬 소재는 동아시아 여성 상투형과 직결된 독일에서의 경험, 

한국의 DMZ 를 방문했던 일, 자신이 꾼 자각몽(lucid dream)처럼 사적인 것과 역사적·정치적인 것을 

아우른다. 그녀의 말대로 “개인적 서사를 통해 좀 더 큰 서사와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경험과 구조, 개인과 집단의 교차점을 건드리려고 한다. 이영주는 작은 종이를 이어 붙여 

제작한 두루마리에 목탄화를 그리던 와중에 인도에서의 체류 중 우연히 발견한 10 미터 길이의 

두루마리 종이 덕분에 수 십 미터에 달하는 목탄화, 줄곧 그녀의 애니메이션 작업의 배경화면으로 

기능하는 목탄화의 형식적 특성을 성취한다. 연상적이면서 몽환적이고 서정적이면서 기괴한 배경을 

이영주의 분신들, 그녀의 얼굴-가면을 한 인형들이 관절을 삐걱대며 모호한 서사를 따라 걷는다. 

이영주의 인물들은 장면에 종속된 인물들, 즉 상황에 맞추진 채 어떤 의미나 의도를 발견해내는 

인물들이 아니다. 이영주의 무대의 배역들은 완만히 수평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화면 위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그렇기에 이해가능한 서사를 거스르면서, 정체성의 서사에서 삐져나와, 행위자도 모르는 힘에 

밀려 ‘앞’으로 가고 있는 이영주의 분신들, 대역들이다. 따라서 관객을 위시한 보는 자들에게 이영주의 

화면은 비선형적이고, 탈중심적이다. 어떤 일이건 일어나는 꿈 장면이나 설화나 민담처럼 다른 계열의 

전형들, 형상들이 병렬, 공존할 수 있게 되는데, 현실적, 상징적 논리를 거부하는 인형-인간들, 이영주의 

얼굴-가면을 쓴 인물들의 이야기는 서사를 압도하는 이미지, 현실이 작동해도 사라지지 않는 유령들, 

언제나 얼굴과 구분 불가능한 가면들의 잔존, 잔재라는 점에서 ‘가치’를 보유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해를 도모하는 영상에서 이미지는 기능적이지만, 불가해한 모호성을 도모하는 영상에서라면 이미지는 

그 표피성으로서 존립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거의 사라진 냉전의 도식과 서사가 엄존한 DMZ 를 방문한 이영주는 그곳에서 지금은 사라진 

한국 야생호랑이를 추적하는 남성-어른을 만나거나, 보초를 서는 군인들에게서 민담이나 설화에 

등장하는 이상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국가주의는 바깥에서 온 사람에게는 이미 그 

자체 신화이고 환상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서사가 작동하는 공간에서 이영주는 오래된 

이야기들, 그러므로 인식론적 단절에도 불구하고 연속되는 설화적 이야기들의 동시성, 혹은 역설적 

공존을 발견한다. 호랑이가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이상한 동물의 소리를 보고 들었다고 

믿는 군인들은 가장 낡은 근대 정치가 작동하는 장소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보유하고 증언하는 

괴이한 존재들이다. 이영주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자신의 얼굴로 분장한 남쪽과 북쪽 

군인들의 상징적이고 정형화된 이미지와 결합한다. DMZ 라는 역사의 산물이면서 역사에서 이탈한 

장소에 대한 작가의 재서술이다. <제한된 구역>의 3 채널 화면의 좌우에는 로르샤흐의 대칭 얼룩처럼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군인들이 배치되고, 중앙 화면에는 근대를 가로지르는 

전근대적 환상들에 잠식당한 비무장지대의 ‘삶’이 배치되었다. 근대의 남성성은 이영주가 구성한 여성적 

공간인바 비무장지대의 안개, 연기, 카오스에 결국 잠식된다. 이영주는 남성들이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치적 현실을 유도해 들임으로써 남성성이라는 문화적 기호를 여성적 장소에서 함입해 

버린다(incorporate). 젠더를 수행적인 것으로 재고하는 이영주는 가시적 기표로서의 남성성을 

비가시적 ‘실재’로서의 여성적 형상―탈형태론적이고 비유기적인(deformed and inorganic)―으로 

대체함으로써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DMZ 가 ‘회복한’ 반인간적이고 초현실적인 특성을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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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구 남성이 제 3 세계 여성에게 투사한 여성 이미지를 소재로 한 <스시 우먼의 노래>는 다름 아닌 

그 상투적 이미지에 동원되었던 작가 자신의 일상적 경험에 대한 재서술이다. 회전초밥이 스시 

컨베이어벨트 위를 오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작가는 얇게 저며진 생선의 살점과 상투적 

이미지로 납작해져야 했던 자신을 동일시한 영상, 가라오케나 노래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싸구려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위계서열을 동아시아 출신 여성은 

아시아 여성의 상투적 이미지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기 마련이다. 1 세계 여성보다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전형’은 제 3 세계 출신 여성에게는 동화와 거부, 긍정과 혐오 

사이에서 모순적으로 작동한다. 생계를 위해 그 이미지에 맞춰야하지만 작가로서 그 이미지는 

‘처리’해야 하는 환영이다. “이국적인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 욕망된 여성, 따라서 ‘진짜’ 여성은 아닌 

‘나’는 사실 “바다 건너에서 온 여성”, 평범하면서 독특한 한 사람, 이영주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곳은 초밥을 파는 이국적인 가게였다. 영상 속 스크립트는 급기야 회쳐지기 

전의 물고기로서의 “우리” 모두의 동질성을 노래하는 희극적인 장면으로 전환되고, 플라스틱 그릇에 

올려진 짜부라진 초밥 같았던 작가는 ‘괴랄한’ 몸동작에 신이 난 여자 아이들로 바뀌어 있다. 서구 

남성의 환상에 동원된 환영적 이미지를 희극적으로 반복하는 작가의 ‘역습’은 어떤 이미지도 입지 않은 

몸, 밋밋한 가슴과 괴랄한 얼굴 표정과 신체를 감춘 바디슈트가 조성한 기이한 이미지로서의 몸에 의해 

작동하게 된다. 즉 그녀는 상투형으로서의 이미지에 진짜 몸으로 대항하지 않으며, 어떤 기존의 

이미지에도 환원되지 않을 이미지로 자신을 연출해냄으로써 남성들을 위한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로 

반격한다. 이영주는 대담한, 아름다운, 진지한, 진짜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에 자기희화화, 혹은 자기 

이미지화에 열중한다. 그녀는 여전히 대상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발명한’ 이미지를 입어버림으로써 

어떤 시선에 의한 포획도 불가능하게 한다. 시선의 주체인 남성의 자리를 붕괴시키는 이런 전략, 즉 

자기희화화는 자기애 혹은 자긍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복적이다. 싸구려 이미지를 이기는 

것은 진정한 이미지가 아니라 더 싸구려인 이미지이다. 그래서 <스시 우먼의 노래>는 오리엔탈리즘을 

되받아치는 데서 팝의 전복성, 유머를 차용한다. 환상은 무해한 수동적 대상과의 거리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대상 이미지–기표로 환원되지 않는 이 거칠고 조잡하고 역동적인 

형상에서 우리는 나르시시즘의 대상에 투사된 상상계적 자아의 공격성, 혹은 혐오에 ‘반응’하지 않는 

대상의 ‘힘’을 일별하게 되는 것이다.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화에 대한 저항은 긍정적 실체화가 

아니라 희극적 자기-이미지화라는 역설이다.  

<스시우먼의 노래, 뮤직비디오, 4분46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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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자신이 꾼 자각몽(lucid dream)을 기술한 <수치스러운 파랑>은 거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논리나 

근거 없이 일어나는, 그러나 자각몽이기에 작가 자신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꿈 장면이다. 간호사로 

파견되어 독일 남자와 결혼한 한국계 독일 여성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확률상 백인 남자와의 연애나 

결혼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혼혈”을 낳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그로 인해 벌어질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꿈을 꾸게 한 것 같다고 작가는 말한다. 꿈을 꾸는 나와 꿈 속의 나, 즉 

서사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나와 서사의 배역이면서 보는 나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나 사이에서 꾸어지는 

자각몽은 논리와 욕망, 불안과 리비도가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모순적 장면이다. 소원성취와 욕망의 

환유적 운동이 동시적으로 작동하기에 자각몽은 읽히면서도 읽히기를 피해나간다. 작가의 내레이션이 

‘설명’해주듯이 “미스터리와 논리는 같은 것을 두 개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린 어느 날 

미스터리의 방문을 받았고 나는 논리를 잃었습니다.” 주체의 의식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 

욕망이 주도하는 곳, 자각몽과 같은 꿈 장면이다. 꿈에서 우리는 황당무계하게도 “먼 나라로 날아서 

걷고”, 그렇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 오직 이미지로서만 일어나는 이 불가능한 세계가 상징적 세계에서 

훼손된 우리의 욕망, 가능성을 보존한다. 이미지는 실체보다 열등한 것이지만, 그 열등함은 우리를 

실체로의 환원과는 다른 쪽으로, 좀 더 모호하고 혼종적이고 불가해한 쪽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영주는 전통적인 기법인바 목탄화와 민담 혹은 설화를 팝적인 이미지들, 가상 실재를 살아가는 

이미지들과 접합시키고, 가장 낡고 오래된 형식을 가장 새로운 가능성과 접합시킨다. 아마도 이것은 

그녀가 ‘그들’이 제 3 세계 여성 작가에게 투사한 작업의 ‘새로움’이나 차이를 증명해야 하는 일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미 하고 있는, 해왔던 것들은 지금 그곳에 있는 그녀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당분간은 떠돌이로, 그러나 그들이 투사하고 욕망하는 이미지와 갈등하면서, 그 이미지를 

해체적으로 인용하면서, ‘대안적’ 이미지를 추적하면서 여기와 저기를 오가는 혼종적 상태를 살아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아무런 의도나 구도 없이 즉흥적으로 손에 쥔 초콜릿과 정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놓고 진행된 

퍼포먼스인 <초콜릿 먹는 방법>은 지금까지 다룬 작업들에서 반복된바 이영주의 얼굴-가면이 ‘없는’, 

이영주의 맨 얼굴이 ‘노출’된 영상이다. 퍼포먼스의 기록이 아닌 카메라와 대치 상태에서 벌어진 

퍼포먼스이다. 즉 작가의 통제가 부재하는 상황이다. 포장지에 적힌 것, 찍혀 있는 트럼프의 얼굴-

이미지에 대한 설명 뒤에 작가는 초콜릿을 먹는 ‘자신의’ 방법을 실행한다. 이영주는 초콜릿으로 만든 

총 ‘조각’인 <구호물자>에 대해 “폭력의 위장”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면서 단 초콜릿으로 만든 

총은 남성들의 국가주의나 제국주의의 이중성이나 양가성에 대한 팝적 전유, 혹은 팝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초콜릿 먹는 방법>에서 이영주는 초콜릿을 껍질 채 먹는다. 그들이 건네준 초콜릿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게 당연한 상투적 프레임을 찢는 그녀의 즉흥적인 방식이(었)다. 폭력은 늘 달콤한 

물건/대상을 동반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채, 그러므로 그 달콤한 물건을 달콤함의 기호 없이 먹는 이 

충격적인 방식은 카메라 뒤의 우리, 카메라와 동일시되는 보는 우리를 압도한다. 우적우적 물건을 씹는 

<수치스러운 파랑, 3-채널 디지털 애니메이션 설치, 10 분 23 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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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비틀리고 기괴한 표정에 우리는 포획당한다. 저 여자는 종국에는 토할 것이라는, 음식을 

초과하는 물질에 기겁한 식도와 위장의 거부감/혐오작용이 작동할 것이라는 불안이나 기시감도 거부한 

채로 작가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충실히 이행해낸다. 이영주의 밋밋한 얼굴이나 몸, 

정신이 나간 사람의 껍데기 같은 표정을 지었던 작가의 몸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체, 실체, 

본질로서의 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초식 동물의 육식성이나 만만한 여성의 공격성이나 인간의 

짐승성 같은 역설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먹어치우는 이영주를 경유해서 이쪽으로 밀려든다. 그들이 준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의 욕망의 구조 안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 그것이 기성의 여성 이미지를 반복하면서 찢고 있을 작가 이영주의 씩씩하고 

유머러스한 전략이다. 

 

 
초콜릿 먹는 방법, 싱글채널 비디오, 5 분 40 초, 2018 

 

 

 

 

 

 

 

작가소개 

이영주는 1987 년생으로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미술학교에서 

영상과 마이스터 슐러를, 그 이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예일 대학교 조소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MINE, Ochi Projects, 로스앤젤레스, 미국, 2018>, <생존자들, Basis Project Room, 

프랑크푸르트, 독일, 2014>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Through-Line: Drawing & Weaving, Steve 

Turner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2018>, <The Sands, Essex Flowers 갤러리, 뉴욕, 미국, 2017>, 

<오토세이브, 커먼센터, 서울, 2015>, <Fake Hikers, MMCA 창동레지던시 갤러리, 서울 2014>, 

<쿠리치바 비엔날레, 브라질, 2013> 등 주요 그룹전에 참여했다. <인도 산스크리티 재단>, <Opelvillen 

Labor, Rüsselsheim, 독일>, <쿠리치바 비엔날레 아티스트 레지던시, Curitiba, 브라질> 등의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했고,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최근 예일대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CCAM)의 

초청작가로 가상현실과 실감비디오설치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한 바 있다. 



 

ALT Space Loop / 20 Wausan-ro 29 Na-gil Mapo-gu Seoul, Korea / www.altspaceloop.com / 82 2 3141 1377 

작가약력 

이영주 Young Joo Lee / 1987 년 서울 출생 

 

EDUCATION 

2017    예일대학교 조소과 석사 졸업 

2013    프랑크푸르트 슈테델미술학교 마이스터슐러 영상과(Film) 졸업 

2009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졸업 

 

FELLOWSHIPS AND AWARDS 

2018-2020  Open Sessions - Drawing Center, 뉴욕, 미국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금 

2017        HP Blended Reality 지원금 - 디지털미디어센터 예일대학교 

2016        Alice Kimball Traveling 지원금 - 예일대학교 

2015-2017  풀브라이트 장학금, 영상 & 디지털미디어 

2013        독일 헤쎈 영화기금, 애니메이션 부문 

2010-2012  DAAD (독일학술교류재단) 예술장학금 

 

TEACHING AND OTHER RELATED EXPERIENCE 

01/2017 - 05/2017    예일대학교 조소과 조교 - 사운드 아트, 마틴 커셀스 교수 

08/2013 - 09/2013    Visiting artist lecture & workshop 초대 작가 특강 및 워크샵, 

                       파라나 주립대학, 미술대학 

05/2011 - 04/2012    Frankfurter Kunstverein - Frankfurt a. M., Germany  

                       독립 프로젝트 NoMad 큐레이터 

2011 - 2012           ZDF 독일 TV 프로그램 프리랜서 아티스트 

02/2007 - 02/2009     홍익대학교 티모시 블럼 교수 어씨스턴트 매니저  

 

ARTIST RESIDENCY  

2017    인천아트플랫폼 국제교류레지던시 프로그램 - 인도 산스크리티 재단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단기 공연 입주작가 

2014    Opelvillen Labor, 뤼셀스하임, 독일 

2013    MeetFactory, 프라하, 체코  

 

SOLO EXHIBITION 

2018    샹그릴라,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18    MINE, Ochi Projects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2014    The Survivors, Basis Projektraum, 프랑크푸르트, 독일 

2014    Systematic longing perfect waiting, Opelvillen Labor, 뤼셀스하임, 독일  

2011    Into Her, Atelier Frankfurt,프랑크푸르트, 독일  

 

SELECTED EXHIBITIONS AND SCREENINGS  

2018   Drawing exhibiton, Steve Turner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Video Art Miden, Archaeological Museum of Messenia, 칼라마타, 그리스    

        OUTTHERE, Filo-Sofi 갤러리, 뉴욕, 미국 

        My Name is Pa-Yun - screening, Echo Park Film Center, 로스앤젤레스, 미국 

        SPE Media Festival, Philadelphia Downtown Mariott Hotel, 필라델피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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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oo, Interdisciplinary Arts Festival 도쿄, 일본  

2017   The Sands, Essex Flowers, 뉴욕, 미국 / B3 비디오 비엔날레, 프랑크푸르트.독일 

        F(r)act or fiction, New Haven Armory, Artspace 뉴헤이븐, 미국 

        New Filmmakers film festival 뉴욕, 미국 

        8th Cairo Video Festival, Medrar for Contemporary art, 카이로, 이집트 

2016   Korean American Film Festival, Official Selection, 뉴욕, 미국  

        Merry Go Round, Yve Yang 갤러리, 보스턴, 미국 

2015   Titled, Galerie Heike Stretlow 갤러리, Frankfurt  

        오토세이브, 커먼센터, 서울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 트라이볼, 인천  

        두개의 방, 스페이스원, 서울  

2014   Fake Hikers, MMCA 창동 레지던시, 서울 

        상태참조, 교역소, 서울, 한국 

        Synthetic Zero Film & Performance event, Bronx Art Space, 뉴욕, 미국 

2013   Curitiba International Biennial of Art, MusA, 쿠리치바, 브라질  

        Lummerland 2, Kostka Gallery, MeetFactory, 프라하, 체코 

        LIMBO, Galeria Projecto, Cerveira Biennial, Cerveira, 포르투갈  

        All day breakfast, Filmklasse Frankfurt, Krems Kunsthalle, 오스트리아 

2012   REFLEXOES SOBRE O FUTURO,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Parana, 쿠리치바, 브라질 

        Lichter Fim Festival / Lichter Art Award, 프랑크푸르트, 독일 

2011   Testing Stages, HAU2, 베를린, 독일 

        Lummerland 1, Toves Gallery, 코펜하겐, 덴마크 

        Synthetic Zero Event Film& Performance, Bronx Art Space, 뉴욕, 미국 

2008  Movement, Zero Field, 798 Arts District, 베이징, 중국  

 

 

 

 

 

 

 

전시문의 

이선미 / 큐레이터 

Tel. 02-3141-1377 

Email. gallery.loop.seoul@gmail.com 

 

피지혜 / 코디네이터 

Tel. 02-3141-1377 

Email. gallery.loop.seoul@gmail.com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x0vtbvamc7wvkkn/AACzyGvKBKrOUWgObVLbZAVoa?d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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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경, 이영주 개인전-샹그릴라, 대안공간 루프, 2018> 

 

 
<설치전경, 이영주 개인전-샹그릴라, 대안공간 루프, 2018>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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